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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넘어선 가족의 사랑, 아이 엠 샘

서론
“지능이 곧 사랑의 능력을 저울질하는 척도는 아닙니다.” 작중 지적장애를 가진 아빠의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한 말은 큰 울림을 준다. 과연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일까? 단지 가족간의 따뜻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시선들에 대해 생각할거리를 주는 영화 아이 엠 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이 영화는 지적 장애로 7살의 지능밖에 갖지 못한 샘이 딸 루시를 혼자 키우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샘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비틀즈의 노래를 따서 딸의 이름을 ‘루시 다이아몬드’라고 짓고 둘만의 생활을 시작한다. 루시는 아빠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 성장해나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루시는 아빠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고 결국 사회복지기관은 샘이 아빠로서의 양육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사회적인 시선과 법적인 문제로 인해 샘이 양육권을 잃게 된 것이다. 결국 루시는 시설로 옮겨지게 되고 샘은 루시를 되찾으려고 재판장에 서서 자신의 양육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는 7살의 지능을 가진 샘의 양육권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고 결국 샘은 양부모와 지내는 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밤마다 아빠의 집을 찾아가는 루시의 모습을 보고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낀 양부모는 결국 루시를 샘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한다. 영화는 샘이 양부모에게 루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결론
아이 엠 샘은 감동적인 영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샘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는 이 영화는 장애에 대한 시각과 편견들에 대해 관객들에게 묻고있는 것이다. 가족과 사랑,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들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들을 느끼고 싶은 모든 독자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샘이 딸 루시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로 기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추신, 비틀즈의 노래가사처럼 너를 사랑해 사랑해”.  
